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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자금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은행채는 그 만기에 따라 단기채권과
장기채권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단기채권과 장기채권이 은행의 부도확률에
미치는 영향은 이론적으로는 긍정적·부정적 효과가 모두 존재한다. 이러
한 배경 하에서 은행채의 만기가 실제 은행의 부도확률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패널데이타분석을 시행하였다. 은행의 부도확률을 나타내는
지표로는 개별 은행의 CDS 프리미엄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장기채권비율이 높아질수록 은행의 CDS 프리미엄은 낮아졌
으며 단기채권비율이 높아질수록 은행의 CDS 프리미엄은 높아졌다. 그러
나 장기채권을 다시 만기에 따라 장기채, 중장기채, 초장기채로 세분화했
을 경우, 만기가 10년 이상인 초장기채권비율이 높아질수록 은행의 CDS
프리미엄은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를 해석하기 위해 평균만기
를 사용한 추가적인 분석을 시행한 결과, 은행채의 만기와 은행의 부도확
률은 선형관계가 아닌 비선형관계로 표현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
서 은행채의 만기가 길어질수록 은행의 부도확률은 점점 감소하다가, 만
기가 일정 기한을 넘어서게 되면 은행의 부도확률은 다시 증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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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금융시스템의 운영에 있어서 은행이 차지하는 중요성은 매우 크다. 은행
은 기업과 가계에 신용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급결제의 기능까지도 담
당하고 있다. 따라서 은행시스템이 흔들리게 된다면 이는 전체 금융시스
템의 위기 나아가 국민경제 전체의 기반을 뒤흔드는 심각한 문제가 된다.
그러나 은행이 항상 안전하다는 믿음은 1997년의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크게 흔들리게 되었다. 1998년 외환위기 당시 여러 부실은행들은 정부의
구조조정을 통해 퇴출되거나 인수, 합병되었다. 또한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당시에도 국내은행들은 수익성 지표가 절반 이하로 하락하고 CDS
프리미엄이 전년도의 몇 배나 급등하는 등의 위기를 겪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은행은 이제 더 이상 안전한 기관이 아니며 다른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항상 부도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었다.
1997년 외환위기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 중의 하나는 바로 과도한 단기
외채이다.1) 단기차입금의 이자가 장기차입금의 이자보다 싸기 때문에 은
행들은 주로 단기외채를 통해 해외자본을 국내로 들여왔다. 당시 정부에
서는 장기차입에 대해서는 많은 규제를 두었지만 단기차입에 대해서는 별
다른 규제를 두지 않았기에, 이러한 비대칭적인 규제 역시 은행들이 단기
차입을 선택하게 되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유동성이 충
분한 시기에는 단기차입금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외국 금융기관들
이 불안정한 국내외 경제상황으로 인해 단기외채의 상환을 연기해주지 않
으면서부터 문제가 생겨났다. 이로 인해 발생한 외화유동성 부족사태는
우리나라 경제를 금융위기 상황에 이르게 한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고, 이
후 국내 은행산업은 급격한 구조변화를 경험하였다. 1998년에는 사상 처
음으로 5개의 부실은행이 시장에서 퇴출되었으며, 은행 간 합병을 통해










1994 17,942.00 N/A 16,383.00 N/A
1995 28,553.00 59.10 25,083.00 53.10
1996 42,188.00 47.80 35,011.00 39.60
1997 27,303.00 -35.30 37,993.00 8.50
1998 15,052.00 -44.90 38,586.00 1.60
1999 18,633.00 23.80 31,233.00 -19.10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당기
순이익
1.6 8.7 13.6 13.3 15.1 7.7 6.9 9.3 14.5 9.4
ROA 0.17 0.85 1.27 1.11 1.10 0.48 0.39 0.54 0.66 0.47
ROE 3.41 15.16 18.42 14.64 14.60 7.17 5.76 7.22 8.40 6.17
<표 1> 90년대 국내은행 장단기외채 (단위: 백만 달러)
자료: 한국은행
<표 2> 국내은행 당기순이익, ROA 및 ROE
주: 1) 당기순이익 (단위: 조원)
주: 2) ROA, ROE (단위: %)
자료: 금융감독원
2008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국내은행의 당기순이익, ROA,
ROE 등의 지표들이 동시에 하락하였다. 국내은행들의 부도확률을 나타내
는 지표인 CDS 프리미엄은 2007년 말까지는 100bp 내외로 안정적인 수
준을 유지했으나 2008년 말에는 800bp까지 치솟았다. 2008년 말 국내은행
들의 CDS 프리미엄이 급격하게 증가한 원인으로는 2000년대 들어 시장
성자금에 대한 은행들의 의존도가 크게 높아진 점을 주목해볼 수 있다.
<표 3>에 의하면 은행들의 원화부채 중에서 시장성수신이 차지하는 비중
은 2000년대에 들어 점점 증가하다가 2007년도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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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예수금 54.50 53.00 51.05 47.86 43.26 41.76 47.13 54.43 55.73 56.89
시장성
수신
16.52 17.93 20.09 22.81 25.79 23.5 21.74 15.39 13.14 11.87
CD 3.61 4.15 5.66 6.27 7.89 6.71 6.85 2.57 1.81 1.36
은행채 9.49 11.15 11.30 13.38 15.21 14.77 13.57 11.89 10.46 9.97
RP
순매도
3.42 2.63 3.13 3.16 2.69 2.02 1.32 0.93 0.87 0.54
<그림 1> 2007.12~2008.12 기간 동안 국내은행 CDS 프리미엄 추이
자료: Datastream
<표 3> 국내은행의 원화부채 항목별 구성비 (단위: %)
자료: 금융감독원
은행은 전통적으로 예금을 통해 자금을 조달해 왔지만, 금융시장이 발달
하면서 시장성 수신을 통한 자금조달 역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
나 이러한 시장성수신은 시장의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위기상
황에서 은행의 부도확률을 높이는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 시장상황
이 좋지 않은 금융위기 시기에는 부채의 만기를 연장하거나 신규 채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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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하는 것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은행이 유동성 위기를 겪게 될 수도 있
는 것이다.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은행의 시장성수신은 주로 채권발행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은행이 자금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은 만기에 따라 단기
채권과 장기채권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단기채권은 1년 이내로 상환해야
하는 채권을 말하며, 장기채권은 만기가 1년 이후에 도래하는 채권을 뜻
한다.
단기채권의 경우 장기채권에 비해 융통성을 확보하기가 쉬우므로 자금이
필요할 때 단기간에 자금을 빠르게 조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장기채권에 비해 이자율이 낮아 비용 면에서도 유리하다. 그러나 단기간
안에 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하므로 경기변동에 따라 상환연장에 실패해 지
급불능 상태에 빠질 수 있다. 이처럼 만기가 1년 이내인 단기채권은 언제
나 상환연장위험(roll over risk)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은행의 부도확률을
높일 수 있다.
반면에 장기채권은 채권의 상환기한이 상대적으로 길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은행의 포트폴리오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그러나 장기채권
의 경우에는 단기채권에 비해 보유기간이 길어서 위험 또한 크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상으로 더 높은 이자율을 보장해줘야 한다. 따라서 장기채권
으로 자금조달을 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이자비용이 부담이 될 수 있
다.
이처럼 은행이 자금조달을 위해 발행한 채권의 만기가 은행의 부도확률
에 미치는 영향은 이론적으로는 긍정적·부정적 효과가 모두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실증분석을 통해 그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는 작업
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은행채
(bank bond)의 만기가 은행의 부도확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통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은행의 부도확률을 나타내는 지표로는 해당 은행의 CDS 프리미엄을 사
용하였다. 신용부도스왑(CDS)은 가장 기본적인 신용파생상품으로, 보장매
입자가 보장매도자에게 일정기간 보험료 개념의 프리미엄을 지급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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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사건 발생 시 손실을 보장받기로 하는 계약이다. 손해보험에 가입할
때 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높을수록 보험료가 비싸지는 것처럼 채권을 발
행한 은행의 신용위험도가 높아질수록 CDS 프리미엄은 상승하게 된다.3)
만약 은행채의 만기에 따라 은행의 부도위험이 달라진다면 그 영향은 곧
바로 해당 은행의 CDS 프리미엄에 반영될 것이다. 결국 은행이 발행한
채권의 만기에 따라 은행의 CDS 프리미엄이 변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
할 수 있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2장에서는 은행의 부도확률을 측정하
는 방법들을 소개한다. 3장에서는 은행의 부채만기와 CDS 프리미엄에 관
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본다. 4장에서는 은행채의 만기에 따라 실제로 은
행의 CDS 프리미엄이 어떻게 변하는지 실증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마
지막으로 5장에서는 분석을 통해서 도출된 결론과 시사점을 기술하였다.
3) 시사경제용어사전,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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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은행의 부도확률 측정
은행의 부도위험에 관한 연구는 일반기업의 부도위험에 대한 연구와 비
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이는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의 경우 과거
부도사례가 매우 적고 시기적으로도 외환위기 직후로 편중되어 있어 합리
적인 모델을 도출하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은행의 부도확률을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Z-score, KMV의 예상부도확률(EDF)모형과 같은 것들이 있
다. 근래에 들어서는 CDS 프리미엄이 은행의 부도확률을 나타내는 지표
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CDS 프리미엄이 해당 은행의 신용위험을
보장받기 위해 지불하는 보험료의 성격을 띄고 있기 때문이다.
2.1. Z-score
Z-score는 은행의 위험도를 나타내는 척도로서 Boyd, Graham and
Hewitt(1993), Boyd and Runkle(1993), Demirguc-kunt and
Huizinga(2010) 등이 은행의 부도확률을 추정하는 데 사용하였다. 국내에
서는 이지언, 정재욱(2002)과 이태규(2003) 등이 사용한 바 있다.
은행의 순이익을 라고 정의하면, 은행의 부도확률은 순손실()이 자
본금(E)보다 클 확률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은행의 부도확률Pr




라고 정의하면 아래와 같















여기서 는 표준정규분포를 따르고 는 누적분포함수이다.  로
정의하면, 가 커질수록 부도위험은 낮아진다. 이때의 가 바로 Z-score
가 된다.
그러나 이렇게 Z-score를 가지고 은행의 위험을 평가하는 방법에는 한
가지 큰 문제점이 있다. Z-score 도출 공식에서도 알 수 있듯이 Z-score
는 단순히 ROA와 자산 대비 자본비율만을 가지고 평가한 은행의 위험이
기 때문이다. 이처럼 Z-score는 은행의 재무변수만을 가지고 부도확률을
측정하게 되므로 시장에서 평가하는 은행의 부도확률에 대한 정보가 빠지
게 된다. 또한 재무제표는 해당 분기의 자료가 공시되는 시차가 있으므로,
부도확률을 즉각적으로 파악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이렇게 도
출한 은행의 부도확률은 불완전하다고 할 수 있다.
2.2. KMV 모형
KMV사의 EDF 모형은 부도예측모형의 대표라고 할 수 있다. 이 모형은
주식의 시가총액을 기업가치에 대한 옵션가치라고 보는 Merton의 일반옵
션모형에 이론적 기반을 두고 있다. KMV 모형의 가장 큰 의의는 시장
정보에 따라 변화하는 은행의 주가에서 부도확률을 구할 수 있다는 점이
다. 은행의 재무제표를 사용한 Z-score의 경우에는 해당 분기의 자료가
공시되는 시차가 있기 때문에 즉각적인 부도확률 추정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다. 그러나 KMV 모형은 매 시점 변동하는 주가 정보에서 부도확률
을 도출함으로써 보다 빠르게 은행의 부도위험을 인지할 수 있다.
부채의 청산을 할 경우 은행의 자산가치가 부채보다 작다면 주식의 가치
는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은행의 자산가치가 부채보다 크다면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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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상환하고 남은 가치는 모두 주식보유자에게 귀속된다. 따라서 은행의
주가자료를 얻을 수 있다면, 주식은 부채를 행사가격으로 하는 은행에 대
한 콜 옵션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 경우 블랙숄즈 옵션가격모형을 이용
하여 주식의 가치와 변동성을 가지고 자산의 가치와 변동성을 도출할 수
있다.





 : 표준 위너과정 (standard Wiener process)
 : 자산의 변동성
 : 자산의 수익률
부도를 예측하고자 하는 시점 에서의 부채의 장부가를 라고 하면, 블
랙숄즈 옵션가격 공식4)에 의해 주식의 시장가격()은 아래와 같이 정해
진다.



















 : 무위험 이자율  : 표준누적정규분포
 : 자산의 시장가치  : 주식의 시장가치
 : 자산의 변동성  : 주식의 변동성
 : 부채의 만기  : 부채의 장부가
식 (1)과 식 (2)는 두 개의 변수 와 로 이루어진 연립방정식이다.
위 식의 계산을 위해서는 시장에 알려져 있는 와 으로부터 반복적
(iterative) 시행착오의 조정을 거쳐 자산가치 와 자산의 변동성 을
알아내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와 를 추정해내게 되면 은행의










DTD의 확률분포가 표준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가정 하에서 구한 부도확
률(EDF: expected default frequency)은 다음과 같다.
EDFP VA ≤ DND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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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실제 시장에서 DTD의 분포는 표준정규분포가 아닐 가능성이 크
다. 따라서 KMV 모형에서는 축적된 과거 자료를 이용하여 EDF를 산출
한다.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의 1년 후의 부도거리가 4이면, 부도거리가 4인
기업모집단(10,000개)에서 1년 후에 100개의 기업에서 부도가 발생한 경우
EDF는 1%가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은행의 부실이 감지되면 정부가 먼저 나서
서 인수·합병을 통해 구조조정을 시행했기 때문에 부도가 발생한 사례가
없다.5) 이런 자료상의 문제로 인해 KMV 모형과 같이 DTD와 부도율을
경험적 관계로 매칭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또한 2011년까지도 EDF가 산
출되는 국내은행의 수는 4개에 불과해 CDS 프리미엄이 산출되는 국내은
행의 수와 비교했을 때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6) 이는 EDF의 산출을
위해서는 주가정보가 존재해야 하는데 실제로 상장되어 있는 국내은행의
수는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KMV모형을 가지고 실제
은행의 부도확률을 추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따른다.
2.3. CDS 프리미엄 결정 모형7)
CDS는 채권이나 대출금 등의 준거자산(reference assets)의 신용위험을
헷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장외신용파생상품이다. 신용위험을 전가하고자
하는 보장매입자는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대가로 실제 신용사건 발생
시 보장매도자로부터 손실액을 보전 받게 된다. CDS 프리미엄은 보장대
상이 되는 준거자산의 부도위험에 따라 달라지는데, CDS 프리미엄이 높
을수록 부도확률이 높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신용파생상품의 가격결정모형에 대한 연구는 지금까지 많은 학자들과 전
문가들에 의해 이루어져 왔지만, 실제로 시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모형은
5) 따라서 인수·합병 직전의 부실은행들의 재무상태를 기술적 부도상태로 간주하고 부도사례 데이
터를 얻는다. 최영수, 장욱(2007) 참조.
6) 김명석, 최경욱, 형남원(2013), p8.
7) 여기에서 보인 CDS 프리미엄 공식은 가장 단순한 경우를 모형화한 것이며, 근사치의 의미만을
가지고 있다. 주어진 가정을 완화한 보다 일반적인 모형은 Hull and White(2000a,b)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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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개 되지 않는다. 그 중에서 Bloomberg 등이 실제 CDS 가격평가에 사
용하고 있는 모형으로는 Hull and White 모형이 있다.8) Hull and
White(2000a,b)는 회수율과 부도확률 등을 이용한 CDS 프리미엄 결정모
형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본고의 목적이 CDS 프리미엄의 도출과정을 밝
히는 데 있는 것이 아니므로, 여기서는 Hull and White의 모형을 단순화
하여 CDS 프리미엄이 부도확률 에 대한 정보를 내재하고 있음을 보이
는 선에서 그치도록 하겠다.
표준적인 CDS 계약은 고정현금흐름과 변동현금흐름이라는 두 개의 현
금흐름으로 구성된다. 고정현금흐름(fixed leg)은 보장매입자가 보장매도
자에게 지급하는 CDS 프리미엄액의 현재가치로 구성된다. 변동현금흐름
(contingent leg)은 부도가 일어났을 경우 보장매도자의 손실액의 현재가
치이다.
만약 보장매도자와 준거자산 발행기업 간에 부도상관관계가 있는 경우에
거래상대방 위험이 존재한다고 말한다. 단순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가정
을 한다.
가정1. 거래상대방위험은 존재하지 않는다.
가정2. 회수율은 부도사건과 독립적으로 결정되는 변수로서
사전에 알려져 있는 상수값인 평균회수율을 사용한다.
가정3. 부도는 채권만기 이전 어느 때에도 발생할 수 있다.
가정4. 부도 시 청구금액은 준거자산의 액면금액이며,
준거자산에 대한 미수이자(accrued interest)는 존재하지 않는다.
부도 시 보장매도자는 해당 채권의 액면금액만큼을 보장매입자에게 지불
하고 채권을 건네받은 뒤, 채권의 액면금액에 회수율을 곱한 값만큼을 시
장에서 회수하게 된다. 보장매입자가 매기마다 지불하는 수수료는 해당
채권의 액면금액에 CDS 프리미엄을 곱한 금액이다. 시점   에서의 변
동현금흐름과 고정현금흐름의 가치는 다음과 같다.
8) 김인준, 강장구, 장경운(2003), 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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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이루어지는 시점인   에서 각각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가 계
산되며, 그때 CDS는 시장가치   을 만족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CDS 프리미엄은 다음과 같이 얻어진다.
∴  
에 해당하는 평균회수율은 주어진 상수값이므로, 결국 부도확률 가
높아지면 CDS 프리미엄은 상승하고 가 낮아지면 CDS 프리미엄은 하락
한다.
이제 순간부도확률을 라고 정의하자.9) 는      사이에서
로 일정하다. CDS의 만기 까지의 누적생존확률 는 다음과 같다.
9) 는 시점 s에서 t까지는 부도가 발생하지 않고 t시점에 순간적으로 부도가 나는 확률밀도함수






 : 0에서 t시점 동안 프리미엄 지급일자마다 연간 1원씩 지급되는
연금의 현재가치
 : t시점에서 지급받는 1원의 현재가치
 : 보장매입자가 지급하는 연간 총 프리미엄 금액
 : CDS의 가치가 0이 되게 하는 의 값


















이용할 수 있는 자료가 제한되어 있는 KMV 모형의 EDF와는 달리,
CDS 프리미엄 자료가 산출되는 은행은 모두 11개로10) 분석대상 은행의
범위가 크게 확대된다. 또한 CDS 프리미엄은 주가와 같이 일별로 변동하
는 값이므로 위험에 대한 정보를 즉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
다.
10) 국민, 기업, 농협, 산업, 신한, 수출입, 씨티, 외환, 우리, 제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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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행연구
3.1. 은행 부채의 만기구조
은행의 부채는 채권뿐만 아니라 은행 융자, 어음, 정기예금 등으로 이루
어져 있다. 본고에서는 채권으로 연구의 범위를 한정짓고 있지만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은행의 총부채 만기구조가 은행의 부도위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루고 있다.
통상적으로 단기부채는 상환연장의 위험 때문에 위기 시에 은행의 부도
확률을 높인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국가적으로 은행의 부채만기를 장
기화하려는 여러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2011년 8월
부터 시행되고 있는 거시건전성 부담금11)도 그 일환이라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선행연구들은 주로 단기부채가 실제로 은행의 부도확률을 높이는
지를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Diamond and Rajan(2000)은 금융기관이나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단기부
채와 위험에의 민감성(susceptibility to crises) 사이에 연관성이 존재하기
는 하지만, 그것은 유동성의 문제 때문이지 단기부채 자체의 문제는 아니
라고 주장한다. 은행이나 국가는 비유동적인 투자(illiquid investments)를
위한 자본조달방법으로 단기부채를 사용한다. 따라서 위기가 발생하게 되
는 원인은 단기부채에서가 아니라 비유동성과 차입능력의 고갈 등에서 찾
을 수 있다는 것이다.
Efraim and Eyal(2011)은 97-98년도 동아시아의 사례를 가지고 단기외
채가 정말로 위기 시에 은행의 취약성을 높이는가에 대해 실증분석을 시
11) 정부가 위기 시에 자본·외환시장의 충격을 막기 위해 내놓은 ‘거시건전성 3종 세트: 선물환포지
션 제도,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외환건전성 부담금’ 중의 하나이다. 지난 2008년 Lehman
Brothers가 파산하면서 시작된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우리나라는 보유하고 있던 외화자
금이 대거 유출되면서 위기를 겪은바 있다. 거시건전성부담금은 이와 같은 위험을 사전에 방지
하기 위해 은행권 기관들이 보유 중인 비예금성외화부채(전체외화부채-외화예수금)에 대해 부담
금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부담금의 부과율은 만기별로 다르다. 1년 이하의 부채는 0.2%, 1년 초
과~3년 이하는 0.1%, 3년 초과~5년 이하는 0.05%, 5년 초과분에 대해서는 0.02%가 적용된다. 이
는 은행의 단기외채를 제한하고 외채 만기구조를 장기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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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였다. 그들은 먼저 1997년도에서 2002년도 사이에 부도가 일어난 은
행들의 정확한 부도시점을 확인한 뒤, 부도가 일어난 해에 만기가 도래한
부채들을 각각 발행연도별로 장·단기로 구분하였다. 부도가 일어난 경우
에는 1의 값을, 생존한 경우에는 0의 값을 주어 프로빗 테스트를 시행한
결과 장기외채의 경우 은행의 부도확률에 유의하게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은 장기외채가 은행의 부도확률에 음의 영향을 미
치므로 은행들은 당연히 장기로 자금조달을 하는 것을 선호할 것이지만,
장기가 아닌 단기로 자금조달을 하게 되었다는 것은 그 은행의 기초자산
이 건전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시장에서는 은행의 장기적 건
전성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장기로는 자금을 빌려주려 하지
않고, 결국 은행은 단기로밖에는 자금을 조달할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만약 이 은행이 망하게 된다면 그것은 단기부채 때문이 아니라 은행의 기
초자산이 이미 부실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은행들
의 단기부채를 규제하게 된다면 그것은 위기의 결과에 대한 것이지 원인
에 대한 처방이 아니라고 결론내리고 있다.
국내에서는 한상섭, 이병윤(2012)이 은행이 시장성수신 중에서도 금리가
높은 장기채권으로 자금조달을 하게 되면 과도한 이자비용으로 인해 오히
려 은행의 수익성이 낮아진다는 것을 실증분석으로 통해 보였다.
3.2. 은행의 CDS 프리미엄
CDS가 시장에 도입된 기간이 그리 길지 않기 때문에 은행의 CDS 프리
미엄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아직 미흡한 수준이다. CDS 프리미엄과 관련
된 연구는 개별국가의 CDS 프리미엄을 다룬 것과 개별기업의 CDS 프리
미엄을 다루는 것이 주를 이룬다. 일반적으로 한 국가나 기업의 부도위험
은 그들이 발행하는 채권의 가산금리에 반영되어있다고 보는데, 이와 관
련하여 CDS 프리미엄과 가산금리를 비교하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조대형, 최경욱(2011)은 우리나라의 국가 CDS 프리미엄과 외평채 가산
금리의 동태적인 관계를 분석하였다. 국가 CDS 프리미엄은 한 국가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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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위험을 나타내는 지표이고, 외화 유동성 확보를 위해 발행되는 외평채
의 가산금리는 위험채권인 우리나라 국채와 무위험채권인 미국국채 간의
채권 스프레드로 볼 수 있다. 따라서 Duffie12)가 증명한 바와 같이 국가
CDS 프리미엄과 외평채가산금리는 이론적으로 동일해야 한다. 벡터오차
수정모형으로 동태적인 상호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 국가 CDS 프리미엄
은 외평채가산금리를 선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평채가산금
리의 변동요인은 자체요인보다 CDS 프리미엄 요인에 더 크게 영향을 받
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결과에서 이들은 우리나라 신용위험
에 대한 지표로 국가 CDS 프리미엄이 외평채가산금리보다 더 유용하다
고 결론을 내렸다.
Lauran and Barbara(2010)는 2005~2010년의 기간을 위기 전 시기, 위기
시기, 위기 이후시기로 나누어 과연 CDS 프리미엄이 은행위험의 좋은 대
용치(proxy)가 될 수 있는지를 실증분석했다. 그 결과 은행의 CDS 프리
미엄은 위기 전 시기와 특히 위기시기에 은행 대차대조표 상에 나타난 위
험관련 정보들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의 CDS 프리미엄을 다룬 국내연구로는 국내외 은행의 CDS 프리미
엄 결정요인을 분석한 서병호, 이윤석(2010)이 유일하다. 이들은 은행의
CDS 프리미엄을 결정하는 요소로 은행의 경영변수와 국가의 거시지표를
모두 고려하여 그 영향력을 측정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개별은행의 특성
을 나타내는 변수들보다 소속국가의 특성을 반영하는 변수들이 통계적으
로 더 유의하게 나타났다.
12) Duffie(1999)는 차익거래에 의해 CDS 프리미엄이 위험채권과 무위험채권간의 스프레드와 동일





은행의 부도확률을 나타내는 종속변수로는 개별은행의 CDS 프리미엄을
사용하였다. 일반적으로 CDS시장의 대표적 지표로는 5년 만기 CDS 프리
미엄이 이용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도 은행의 부도확률을 측정하는
지표로 5년 만기 CDS 프리미엄을 사용하였다. 또한 후순위채보다 선순위
채가 더 많은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선순위채 데이터를 사용하
였다.
<표 5>에 따르면 국내은행들의 CDS 프리미엄은 대체적으로 비슷한 양
상을 보이고 있다. 평균값이 가장 낮은 은행은 산업은행으로 158.68bp로
나타났고, 가장 높은 은행은 우리은행으로 190.28bp로 나타났다. 최대값이
800bp대로 평균값의 4배 이상 높게 나타난 것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국내 은행의 CDS 프리미엄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4.1.2 독립변수
독립변수로는 개별은행의 만기별 채권비율을 사용하였다. 만기별 채권비
율은 t기에 은행이 발행한 총 채권액 중에서 특정 만기의 채권액이 차지
하는 비율로 계산하였다. 따라서 은행 i의 t기 장기채권비율을 B i t라고 하
면 단기채권비율은  B i t가 된다.
<표 6>에는 은행별 장기채권비율의 요약통계량이 제시되어 있다. 장기
채권비율이 가장 낮은 은행은 기업은행으로 0.29이고, 가장 높은 은행은
신한은행으로 0.8이다. 이는 <표 5>에 제시된 은행들의 CDS 프리미엄과
연관성이 없는 결과이므로 실제 패널데이터분석을 통해 채권만기의 영향
을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신한, 외환, 우리, 하나은행의 경우에
는 단기채권만 발행한 경우(Min=0)와 장기채권만 발행한 경우(Max=1)가
모두 존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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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2008년 3분기~2012년 4분기
CDS
Premium
Mean Std.Dev Min Max
국민 170.90 112.27 74.31 830
기업 163.99 113.75 69.34 825
산업 158.68 106.71 67.46 800
신한 177.77 122.08 74.38 830
외환 182.08 117.51 83.48 850
우리 190.28 133.96 80.77 850
하나 180.16 123.87 78.90 830
기간 2008년 3분기~2012년 4분기
장기채권비율 Mean Std.Dev Min Max
국민 0.71 0.20 0.33 1.00
기업 0.29 0.16 0.03 0.66
산업 0.68 0.22 0.28 1.00
신한 0.80 0.29 0.00 1.00
외환 0.47 0.41 0.00 1.00
우리 0.67 0.38 0.00 1.00
하나 0.68 0.31 0.00 1.00
<표 4> CDS 프리미엄 요약통계량
<표 5> 장기채권비율 요약통계량
4.1.3 통제변수
통제변수로는 기존의 국내외 문헌들을 참고하여 은행의 부도확률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은행 재무지표들과 거시경제 지표들을 모두 사용하였다.
은행의 재무변수로는 ROA, BIS자기자본비율, 고정이하 여신비율을 고려
하였다. 은행의 수익성지표인 ROA가 낮아진다는 것은 해당 은행의 부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또한 규모가 큰 은행일
수록 대마불사(too-big-to-fail)의 효과가 존재하므로 자기자본비율을 통
제변수로 고려하였다. 마지막으로 은행의 여신건전성을 반영하기 위해 고
정이하 여신비율을 포함시켰다. 고정이하 여신비율은 은행이 보유한 채권
의 회수가능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대표적인 은행의 건전성 지표라 할 수
있다. 고정이하 여신비율이 낮아질수록 은행의 부도위험은 높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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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2008년 3분기~2012년 4분기
Mean Std.Dev Min Max
roa 0.60 0.29 0.00 1.5
bis 14.06 1.57 9.77 17.58
npl 1.59 0.60 0.69 4.16
ex_rate 0.61 0.44 0.17 2.18
i_rate 0.73 0.37 0.13 1.24
net 6.86 20.55 -42.30 59.10
econ 2.77 3.33 -4.20 8.70
<표 6> 통제변수 요약통계량
거시경제지표로는 환율변동성, 장단기 금리차, 순대외채권 변동성, 경제
성장률을 고려하였다. 소규모 개방국가인 우리나라의 경우 환율의 변동성
이 국내 통화가치에 영향을 미쳐 은행의 자산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다. 또한 장단기 금리차는 향후 경기전망을 예측하는 지표로서 은행의
CDS 프리미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은행이 속해 있는 국가의 대외건전
성 또한 은행의 부도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국가의 대
외지급능력을 나타내는 변수로 순대외채권 변동성을 고려하였다. 우리나
라의 경제성장률은 국내은행의 수익성 및 자산건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
으므로 분기별 경제성장률을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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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a bis npl long ex_rate i_rate net econ
roa 1
bis 0.2562 1
npl 0.0493 0.2950 1
long -0.2251 0.1499 -0.1048 1
ex_
rate
-0.1308 -0.3054 -0.2077 0.0731 1
i_rate -0.0646 0.2811 0.2625 -0.1701 0.1520 1
net -0.1093 0.3256 0.1903 -0.0299 -0.2526 0.4887 1
econ 0.2506 0.2522 0.2140 -0.1578 -0.6103 0.0351 -0.2024 1
<표 7> 상관계수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모형에서 사
용된 변수들 간의 상관계수를 확인하였다. 상관계수의 절대값이 0.6을 초
과하는 경우는 환율변동성(ex_rate)과 경제성장률(econ)이었다. 그러나 실
증분석 결과에서 두 변수 모두 유의한 영향력을 보였으므로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13)
13) 다중공선성이 심각하게 내재된 경우에는 추정치의 표준오차가 매우 커지게 되며, 이에 따라 두











































경제성장률 econ 전년 동기대비
표본 은행
국민, 기업, 산업, 신한, 외환, 우리, 하나
(7개)
표본 개수 126개
표본 기간 2008년 3분기~2012년 4분기
<표 8> 변수의 출처 및 계산방식14)
14) CDS 프리미엄과 채권비율은 각각 1분기(1월~3월), 2분기(4월~6월), 3분기(7월~9월),
4분기(10월~12월)의 값을 계산해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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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모형
은행채의 만기가 은행의 부도확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다음
과 같은 모형을 상정한다. 특정기간 t에 있어 어떤 은행 i의 부도확률이
은행채의 만기와 그 외 통제변수들과 함수관계에 있다고 한다면 다음과
같은 추정모형을 설정할 수 있다.
은행의 부도확률 은행채의 만기  그 외 통제변수
위 식에서 종속변수인 은행의 부도확률을 나타내는 변수로는 개별 은행
의 CDS 프리미엄을 사용하였다. 독립변수로는 각 은행의 만기별 채권비
율을 사용한다. 통제변수로는 은행의 부도확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은
행 재무변수들과 거시경제 변수들을 사용하였다. 또한 2008년 9월에 있었
던 Lehman Brothers 파산 이후 각 은행의 CDS 프리미엄이 동시에 급등
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금융위기의 영향을 반영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따라서 CDS 프리미엄이 급격하게 상승했던 2008년 4분기와 2009년 1분
기에 대해 금융위기 더미변수를 추가하였다. 실증분석 모형은 다음과 같
다.
CDSit BitX itZtDtuieit
CDSit는 은행 i의 t기 CDS 프리미엄을 나타낸다. X it는 은행 i의 t기 재
무지표를 나타내는 벡터이며, Zt는 우리나라의 t기의 거시경제지표를 나
타내는 벡터이다. Dt는 금융위기 더미변수로서 2008년 4분기와 2009년 1
분기에 1의 값을, 나머지 시기에는 0의 값을 준다.
Bit는 은행 i의 t기 만기별 채권비율을 나타낸다. 먼저 채권의 만기를 장
기(만기 1년 이상)와 단기(만기 1년 미만) 두 가지로 나누어 장기채권비
율과 단기채권비율을 각각 독립변수로 사용하여 분석을 시행하였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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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 장기채권의 만기를 더 세분화하여 중기채(만기 1년 이상 5년 미
만), 중장기채(만기 5년 이상 10년 미만), 초장기채(만기 10년 이상)로 나
누어 각각의 비율을 독립변수로 사용하여 추가적인 분석을 시행하였다.
ui는 관측이 불가능한 각 은행별 특성을 나타내는 오차항이며 eit는 은
행 i와 시간 t에 따라 변하는 순수한 오차항이다. u i를 처리하기 위해 고
정효과모형과 임의효과모형을 각각 추정한 후, Hausman 검정을 통해 어
느 모형이 더 적절한 것인지 판단하였다. Hausman 검정결과 영가설을 기
각하지 못했으므로 고정효과모형을 사용하여 분석을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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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결과
<표 9>에는 각각의 독립변수들을 사용해 분석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먼저 장기채권비율과 단기채권비율은 모두 개별 은행의 CDS 프리미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그러나 장기채권비율은 음의 방
향으로, 단기채권비율은 양의 방향으로 유의한 효과를 보였다. 이는 장기
채권비율이 높을수록 자금운영에 있어서의 안정성이 확보되어 은행의 부
도확률은 낮아지고, 단기채권비율이 높을수록 상환연장의 위험 때문에 은
행의 부도확률은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장기채권의 만기를 더 세분화하여 분석한 결과, 상반되는 효과가
모두 나타났다. 먼저 중기채권비율과 중장기채권비율은 모두 CDS 프리미
엄을 낮추는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앞서 장기채권비율
이 음의 효과를 가지는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초장기채권비율
의 경우에는 오히려 CDS 프리미엄을 높이는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것은 은행채의 만기가 길어질수록 은행의 부도확률이 그에 비례
하여 감소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한
결과인데, 장기채권의 경우에는 단기채권보다 훨씬 높은 이자비용을 감당
해야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비효율성 역시 존재하기 때문이다.
통제변수들 중에서는 BIS자기자본비율, 금융위기 더미변수, 환율변동성,
장단기금리차, 경제성장률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자기자본
비율은 은행의 CDS 프리미엄과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자본비율이 높을수록 그만큼 은행이 자본건전성이 높다는 것이므로
은행의 부도확률은 낮아지게 된다. 금융위기 더미변수는 양의 방향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금융위기 당시에 국내은행의 CDS 프리미엄이
급등한 것을 반영한 것이다. 환율변동성이 커지면 은행의 외화표시자산과
외화표시부채의 변동성 또한 커지므로 은행의 CDS 프리미엄과는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장단기 금리차의 경우 은행의 CDS 프리미엄과 양
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경기확장기에는 장단기
금리차가 축소되며 경기수축기에는 장단기 금리차가 확대된다. 이는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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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기에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면 중앙은행은 정책금리를 인상하게
되므로, 그에 따라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완화되면서 장기금리 상승폭이
낮아지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경기수축기에는 중앙은행의 정책금리 인하
로 인해 단기금리는 하락하지만 향후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장기금
리는 단기금리에 비해 하락폭이 축소되는 데 기인한다.15) 따라서 경기수
축기에는 장단기 금리차가 커지게 되고 은행의 CDS 프리미엄 역시 상승
하므로 서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경제성장
률의 경우 국가의 경제발전 수준이 높을수록 CDS 프리미엄이 낮을 것으
로 예상할 수 있다. 실증분석 결과, 예상한 것과 동일하게 경제성장률은
은행의 CDS 프리미엄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 박하일, 김화균(2011) p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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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ependent variable is CDS Premium which measure the probability of default

























































































































Adjusted R  0.939 0.939 0.939 0.940 0.939
<표 9> 장기채권비율(long), 단기채권비율(short)
중기채권비율(mid), 중장기채권비율(midlong), 초장기채권비율(superlong)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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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의 채권발행이 시차를 두고 다음기의 CDS 프리미엄에 영향을 주는
경우를 고려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모형을 설정한다.
CDSit Bit X itZtDtuieit (1)
CDSit BitBit X itZtDtuieit (2)
식 (1)에서 B i t 은 은행 i의 t-1기 만기별 채권비율을 나타낸다. 또한
현재기(B it)와 전기(B it)의 상관계수 값이 모두 0.35 이하로 나타났으므
로, 현재기와 전기를 동시에 고려한 식 (2)를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표 10>과 <표 11>은 전기의 독립변수 값을 고려한 분석 결과이다. 분
석 결과, 전기의 만기별 채권비율은 모두 유의하지 않은 변수로 나타났다.
유일하게 초장기채권비율의 경우에만 전기의 값이 양의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현재기의 값을 함께 고려했을 때에는 그 효과가 사라
졌다.
통제변수들의 경우에는 앞선 결과와 동일했으나, 순대외채권 변동성이
새롭게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국가의 대외건전성이 불안정할수록 은행
의 부도확률 역시 상승할 것이므로 순대외채권 변동성은 은행의 CDS 프
리미엄에 양의 영향을 미친다. ROA의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각 독립변수별로 일관성을 보이
지 않아 신뢰도가 높은 결과라고 보기 힘들다. 그러나 은행의 ROA는 그
수익성의 원천이 어디인지에 따라서 은행의 부도확률과 양의 상관관계를
가질 수도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16) 은행채 등 비예금
자금조달 비중이 높을수록 은행의 ROA와 EDF가 동시에 높아졌다. 이는




The dependent variable is CDS Premium which measure the probability of default






































































































Adjusted R  0.944 0.945 0.944 0.946
<표 10> 전기의 값을 고려한 경우 (long, short)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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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ependent variable is CDS Premium which measure the probability of defa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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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erlong - - - - -
32.327**
(13.71)





















































































Adjusted R  0.945 0.947 0.944 0.946 0.945 0.948
<표 11> 전기의 값을 고려한 경우 (mid, midlong, superlong)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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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장기채권비율이 은행의 CDS 프리미엄과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채권 만기를 좀 더 세분화 한 결
과 일정 만기를 넘어서면 오히려 장기채권비율이 높아질수록 은행의
CDS 프리미엄을 상승시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모형
을 설정할 수 있다.
CDSit AitAit X itZtDtuieit
Ait는 은행 i가 t기에 발행한 은행채의 평균만기이며, Ait 은 은행 i가 t
기에 발행한 은행채의 평균만기를 제곱한 값이다. 평균만기에 대한 변수
로 Ait와 Ait 을 사용하는 것은 은행의 부도확률과 은행채의 만기 사이에
선형관계가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에 근거한 것이다. 즉, 은행의 부
도확률이 일정시점까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이차함수 형태를 취할 것이
라는 가정이다.
<표 12>는 은행채의 평균만기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통제변수들
의 경우에는 앞에서와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은행채의 평균만기
변수들의 경우에는 Ait 계수의 부호는 (-), Ait 계수의 부호는 (+)로 나
타났다. 따라서 은행의 부도확률은 은행채의 만기에 대해 아래로 볼록한
이차함수 형태(제곱항인 Ait 의 계수가 양수)를 취한다. 이때 감소하던 부
도확률이 다시 높아지기 시작하는 전환점(이차함수의 꼭짓점)은 일계조건
(F.O.C)을 통해 그 근사치를 구할 수 있다. 여기서는    ,
   로 나타났으므로 전환점은 약 10년으로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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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justed R  0.943
<표 12> 평균만기(average), 평균만기의 제곱(sq_average)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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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은행은 주로 예금을 통해 자금조달을 해 왔지만, 1997년 7월 제 4차 금
리자유화 시행으로 인해 일반은행들도 은행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되면서
점점 채권발행을 통한 시장수신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채권은
만기에 따라 만기가 1년 미만인 단기채권과 1년 이상인 장기채권으로 구
분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 단기채권과 장기채권이 은행의 부도확률에 미
치는 영향은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가 혼재되어 있으므로 실증분
석을 통해 그 효과를 확인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본고에서는 이
를 위해 은행의 부도확률을 나타내는 변수로 개별 은행의 CDS 프리미엄
을 사용하였다. 또한 독립변수로는 은행의 만기별 채권비율을 사용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현재기의 자료를 사용한 경우 은행의 CDS 프리미엄은 장기채권비
율과 음의 상관관계가 존재하였으며 단기채권비율과는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하였다. 이것은 은행이 장기채권으로 자금조달을 할 경우, 높은 이자
비용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보다 상환연장의 위험이 사라짐으로써 얻는 경
영안정성의 효과가 더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또한
단기채권의 경우 자금조달 비용을 줄이는 데에서 얻게 되는 유익보다는
상환연장 실패로 인한 채무불이행 위험의 효과가 더 크게 작용하는 것으
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만기를 더 세분화해서 분석한 경우 중기채권비율과 중장기채권비
율이 높아질수록 은행의 CDS 프리미엄은 유의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
타났으나, 초장기채권비율의 경우에는 오히려 은행의 CDS 프리미엄을 높
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은행채의 만기와 은행의 부도확률이 서로
비례관계가 아님을 의미한다. 즉, 단순히 은행채의 만기가 길어진다고 해
서 은행의 부도확률이 계속해서 감소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셋째, 전기의 만기별 채권비율은 현재기의 CDS 프리미엄에 유의한 영향
을 주지 못했다. 이는 은행채 발행의 효과가 시차 없이 즉각적으로 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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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CDS 프리미엄에 반영되고 있다는 의미이다.
넷째, 은행의 부도확률과 은행채의 만기 사이에는 비선형관계가 존재한
다. 은행채의 만기가 길어질수록 은행의 부도확률은 점점 감소하다가, 만
기가 전환점을 넘어서게 되면 부도확률은 다시 증가하기 시작한다.
이상의 결과에서 개별 은행이 자금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은행채의 만기
구조가 CDS 프리미엄으로 대표되는 은행의 부도확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고의 한계점은 가용할 수 있는 데이터
의 제약으로 인해 표본의 수가 126개로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것이다. 향
후 더 많은 개별은행의 CDS 프리미엄 자료가 축적된다면 본 주제에 대
한 보다 면밀한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여기에서는 은행채를 단순히
만기별로 나누어 분석을 시행하였지만, 은행채의 구분을 좀 더 세분화하
여 만기뿐만 아니라 이자 지급 방법, 옵션의 유무 여부 등을 고려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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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ependent variable is CDS Premium which measure the probability of default





























































































































Adjusted R  0.937 0.937 0.939 0.937 0.937
부록
<부록 1> 독립변수로 만기별 채권금액(_m)을 사용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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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ependent variable is CDS Premium which measure the probability of default




































































































































Adjusted R  0.939 0.939 0.939 0.941 0.939
<부록 2> 통제변수에 유동비율(current)17) 추가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17)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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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ependent variable is CDS Premium which measure the probability of default

























































































































Adjusted R  0.872 0.872 0.871 0.884 0.872
<부록 3> 시차 조정18)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18) 은행의 재무지표와 거시경제 지표의 경우 공시되는 시차가 존재하므로, 이 효과를 고려한다.
은행의 CDS 프리미엄과 채권비율을 각각 1분기(2/15~5/14), 2분기(5/15~8/14), 3분기(8/15~11/14),
4분기(11/15~2/14)로 계산하여 동일한 분석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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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Bank Bond Maturity





Bank bonds issued by banks to raise money are classified as
short-term bonds or long-term bonds depending on when they mature.
Theoretically, there are both positive and negative effects of
short-term and long-term bonds on a bank’s probability of default. In
this context, we conduct a panel data analysi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the maturity of bank bonds on a bank’s probability of
default. We use each bank’s CDS premium as a proxy of the bank’s
probability of default.
The results of the empirical analysis conducted in this study indicate
that a bank’s CDS premium decreases as its long-term bond ratio
increases. It also increases as the bank’s short-term bond ratio
increases. However, when we subdivide long-term bonds into
mid-term, mid-long-term and super-long-term bonds depending on
maturity, we find that a bank’s CDS premium increases again as its
super-long-term (i.e., maturity exceeding 10 years) bond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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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reases. To analyze this result, we conduct additional analysis using
the variable of average maturity and conclude that there is a
non-linear relationship between bank bond maturity and a bank’s
probability of default. Thus, a bank’s probability of default decreases
as the bank bond maturity become longer, though once the maturity
exceeds a certain limit, it increases again.
Keywords: Bank, Probability of default, Bank bond,
Maturity structure, CDS prem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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